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성경: 잠언 
4장1-12절

1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
었었노라

4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
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
키리라

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
찌니라

8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10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11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
은즉

12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
하리라 (잠4:1-12)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
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3:12)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



느니라 (잠15:20)

1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10:1)

1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4:1)

8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
1:8)

<말씀에 대한 해설;심장의 기억-치매에 걸려도 끄떡 없다.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
어버이 주일.
예전에는 어머니의 날이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피해자요, 희생자

요, 약자요, 십자가를 지는 자였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어

머니의 날을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의 날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되게 해야 한다. 그동안 아버지들이 문제의 중심이었던 

가정들이 많았다.(요즘도 여전) 가부장제도가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부정적인 아버지의 역할만 부각되었고,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위축

되었다. 그러나 요즘들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주목

을 받고 있다. 아버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역할이 덜 소중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왜
곡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렇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지만, DNA는 세포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



음속에 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의 경우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게 되는 

시기에서부터 아버지의 교훈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교훈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어머니의 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역할은 아

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다.(아마 밧세바가 이 역

할을 잘 감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겨지게 되었

다.)
왜 아버지의 교훈일까? 그것은 어머니가 교훈하는 것 보다, 아버지

가 교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교훈하지 말라

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버지는 교훈하는 것이 어렵고, 형편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

다. 그럴때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청해야 한

다. 그래서 아예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이라는 호칭까지 사용한다.

그 교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책임을 져야 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책임소재가 없는 교훈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중요도는 반반이다. 즉, 교훈의 내용과 

그 의미의 가치와 동일하게 교훈하는 인격체로서의 아버지의 존재감

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때 비로서 살아있는 DNA가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

교훈에 있어서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뜻은 교훈을 하는 존재로서의 

중요성이지, 그 교훈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는 어머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까지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

에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은 어머니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끈끈한 정으로 아이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해주

고, 잘 듣지 않을 경우에는 잘 들어야 한다고 챙겨주고, 잘 들었는지

를 확인하고, 수시로 그 교훈을 상기시키고 그 교훈대로 행동하지 않

을 때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이는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게 된다. 사람이라면 잉태

되는 순간 DNA가 모두 전달되지 않는다.(단지 생물학적인 DNA만 

전달될 뿐이다.) 
사람이라면 그는 생물학적인 것 외에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영적, 경제적, 사회적 DNA를 물려 받

아야 한다. 왜냐면 사람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진보되는 정보를 분

석하고 해석하고 다시 재 조정하고 새로운 논리를 세워서 새롭게 행

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DNA만 물려 준다고 전부

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훈

을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교육의 주체를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성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다.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가정이 있는 자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

을 것이다. (보나 집사의 예)

교회도 큰 가정이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을 돌보며,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

명이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 


